
성하마을의 동쪽 끝 

제방 자취 

 마쓰에성 천수각에서 1.2km 거리에 있는 이곳 다마치 강 서안에서, 제방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주택의 자취는  제방의 서쪽에서 확인되지만, 동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이곳이 성하마을의 동쪽 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에도시대 초기, 호리오 성하마을 평면도에 그려진 제방 

기록과 일치합니다.  

발견된 제방은, 74cm 정도의 흙과 모래를 쌓아 올렸을 뿐, 돌담은 없습니다. 단, 

제방 아래는, 나뭇가지나 잎을 전면에 깐 「식엽(敷葉)공법」이라는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붕괴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제방이 

되었습니다. 제방 상부는 평평하고 폭이 2.0m 나 되었던 것으로 보아, 도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